
1) 교신저자: Jang, Yoon-Ok, 1370 Sankyuk-dong, Puk-ku,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53-950-5928, Fax: 053-950-5924, E-mail: yojang@knu.ac.kr

2)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3. Vol. 25, No. 1, pp.137-1531)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나희정*⋅장윤옥**1)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Coping Behaviors

Na, Hee-Jung*⋅Jang, Yoon-Ok**1)

Graduate Schoo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a victim on the 

coping behavior of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self regulatory ability which are the 

desirable coping behaviors as protection factor for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s victim by school viol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9 students from year 1 to year 3 of total 6 middle school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a victim in Daegu and the research tool is questionnaires which are consi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scale, self regulatory ability scale, family healthy 

scale and coping behavior scale.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of the study, factor analysis, relational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self regulatory ability and the coping behaviors. Second,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victim act more aggressive coping behavior than other coping behavior. Third, whil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s victim influence adolescents’ coping behaviors, it was found that self regulatory ability affect role in 

the regulation. cognitive self regulatory ability are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aggressive cop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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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

어 왔으나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학교에서 학급친구들로부터의 집

단 괴롭힘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

살 사건,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 숨

지게 만든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발달이나 정신 및 인지발달이 더욱 가

속화되고 심리적으로는 자기 독립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게다가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

구가 더욱 커지는 시기여서 청소년은 더욱 많은 내적․외

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또래 친구

들로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

도와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이들의 역량 발달에도 불균형

이 초래된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결석, 가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를 일으키고(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극단적

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행동 등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

성을 더해주고 있다(Kim, 2002; Jang, 2011). 보다 큰 문

제는 학교폭력은 청소년 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

을 일으키며,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의 신체적․정신적 문

제, 비행, 범죄로까지 이어져 청소년 개인의 일생에 걸쳐 

장기간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Lee & 

Jung, 1998).

그러나 같은 학교폭력 상황에서도 모든 청소년들이 심

리적․사회적인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대처행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피해를 경험했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계획

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며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부모님

과 선생님께 정보나 충고를 구하여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가 위안을 받으려는 등의 지지추구적인 대처

행동을 하기도 하고(Kim, 2000),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회

피하는 소극적 대처행동을 보이거나, 분노나 증오의 감정

들로 다른 학생에게 보복의 형태로 맞서 싸우는 등의 공

격적 대처행동을 하기도 한다(Park, Sohn, & Song, 1998).

이처럼 학교폭력 상황 하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처

행동들을 선택하고, 그 결과 대처행동은 청소년들이 심리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심리적 부적응을 

야기․심화시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더 큰 피해자가 

되게 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동

일한 대처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그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

교폭력피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고, 긍정적인 결

과를 유도하는 보호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Park, 2003; 

Nam & Han, 2007; Sung & Jung, 2007; Lee & Kim, 

2012)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행동 선택이

나 적응에 중재․완화적 역할을 하는 변인에 관해 연구해 

온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Kim, 2002; Yoo, 2005; An 

& Kim, 2008) 자기조절능력(Noh & Lee, 2010; Kim & 

Nahm, 2011), 자기통제(Choi & Lee, 2011), 정서조절

(Choi, 2009; Ha, 2005), 정서지능(Kim, 2003)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선행연구들(Kim, 2003; Ha, 2005; Choi, 

2009; Noh & Lee, 2010; Choi & Lee, 2011; Kim & 

Nahm, 2011)이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대처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보고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통제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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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과정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통제․조절하여 본

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적응을 예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적극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

을, 그리고 낮은 청소년일수록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Kim, 2003; Ha, 2005; Kim & Nahm, 

2011)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해도 청소

년의 대처행동이 서로 다른 것은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을 높여서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게 하고 학교생활에

도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이 다

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서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및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

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폭력피해 상황 하에서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위험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대처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에 대

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피해

경험 및 자기조절능력과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에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대처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할 때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이나 기

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나 상담사들이 학교폭력피해 상담 시 나아가

야 할 지향점을 찾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적극적, 내면

적, 공격적, 회피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

서 자기조절능력(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자기조절능

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학교폭력피해경험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칠 의도로서 

수행한 행위와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행위

(Gelles & Straus, 1979)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 정의는 외부에 드러나기 쉬운 신체적인 폭력을 우

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심리적․언어적 폭력은 포함시

키지 않는 등 폭력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력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

되고 있어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만큼이나 심리

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Kim, 1997).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집단 괴롭힘

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 협박과 욕설을 경험

할 때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피해보다 

더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Lee(1996)는 학교폭력을 자신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하는 위협 또는 실제 행동

이라고 정의하며, 학교폭력에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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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갈취, 성폭행,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등을 포함시키

고 있다. 또 Kim(1997)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한다고 정의

한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대상이나 장소, 폭력의 강도

나 지속성 등에 따라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학교 내 혹은 학교 내․외 등 발생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Kim과 

Jung(2007)은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며,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

다고,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e(2008)는 

남․녀학생 모두 또래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로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Han(2010)은 학교폭력의 가해

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

년들보다 공격성이 더 높지만 신체적․언어적․우회적 공

격성, 흥분성, 부정성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

고 Kim과 Choi(2012)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

일수록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생활수준,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

지 못하며(Kim, Jang, & Min, 2011), 교우관계가 좋지 않

고, 학교애착 역시 부족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고 한다(Kim, 2009).

2. 대처행동

대처행동이란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한 순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노

력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고와 행

동의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Kim, 2003).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부정적 문제

해결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성인에

게 도움을 청하는 성인지지찾기 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은 남학생일수록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여학생

은 부정적 문제해결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한다(Kim, 2004)는 것이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를 입

은 남․녀학생 모두가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지만

(Shin & Jung, 2002; Han, 2006)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Lee, 2012)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따돌림이나 괴롭힘, 놀림과 같은 또래관계

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청

소년은 혼자 고민하거나 우는 것과 같은 내면화 전략

(Shim, 2000)이나 학교가기를 꺼리며 친구들과 상호작용

을 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응책을 많이 사용한

다(Choi & Lim, 1999)고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2003)은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

일수록 적극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낮은 아동일수록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Kim(200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환경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가족을 

갈등이 높은 가족이라기 보다는 표현력이 높은 가족이라

고, 또 표현력이 높은 가족이라기 보다는 응집력이 높은 

가족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Yoo(2005)는 가족적응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고, 

가족적응력과 가족응집성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회

피적 대처행동을 더 적게 한다고 보고한다. 이와 유사하

게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도 적

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Ha, 2008).

3.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

의 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의

미한다(Derryberry & Rothbart, 1988). 

Bandura(1986)는 자기조절능력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인간을 외적 보상과 처

벌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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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자기조절능력 개념을 단순한 

성격적 구조의 일부로서 행동의 도덕적 방향이나 동기적 

방향의 원천인 심리적 대리(intrapsychic agent)로 보는 관

점에서부터 단순히 학습된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이르기

까지 이론적으로 광범위하게 조망해 오고 있다(Lee, 

2010). 

또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통제(self-control), 자기점검

(self-monitoring),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자기지시

(self-instruction) 등의 용어와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Kopp(1982)는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자기조절은 자기통제의 상위개념

으로서 통찰, 의식 및 책략생성과 같은 상위인지능력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조절능력을 상위인지능력에 초점을 

두어 자기통제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기조절능력과 학습에 관해 연구한 

Huh(2004)는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로 분류하면서 이들 구성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을 자기조절능력의 일부

로 개념화하면서 행동조절, 자기조절, 자기통제 등의 요인

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Jung과 Park(2010)은 자기조절

능력을 행동조절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정서 상태까지도 

조절하는 것이라 보고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

기조절능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Choi(2009)는 또래괴롭힘을 많이 받은 청

소년이라 할지라도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

은 우울증상이 낮고,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청소년

들은 우울증상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이것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하

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절역할을 한 결과라고 한

다. 또 Moon(2008)도 자기통제능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기통제능력이 높은 청소년

들은 불안이나 우울, 혹은 자살충동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적게 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적 자기조절능력과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이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이 높은 청소년(Park, 2010; Lee, Lee, & Jang, 2012)일수

록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적게 하고, 또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잘 적응하며 다른 아동들의 욕구

와 자신의 욕구간에 조화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또래 유

능성이 높고 교사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Noh, 2003; 

Huh, 2003)고 한다. 

4.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 및 대처행동

학교폭력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행동선택이나 적응

에 중재․완화적 역할을 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Kim, 2003; Park, 2003; Sung, & Chung, 2007; 

Choi, 2009; Kim, 2009; Choi, & Lee, 2011; Kim, & 

Nahm, 2011)은 청소년의 개인적 보호요인들로 내외통제

성, 자기조절능력,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Kim(2003), Kim과 Nahm(2011), Choi(2009) 

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인 자기조절능력이 학

교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능동적으로 통제․조절할 수 있

도록 하여 청소년 본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

적응을 예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중재․

완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들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낮

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용가능한 모든 선택사항

을 알아보기 전에 성숙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무계

획적으로 선택사항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조절에 

실패한 사람은 중요한 상황적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이 감소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Keinan, 1987). 또 만족지연능력이 낮았던 아

동은 청소년 시기에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이라(Mishel, 

Shoda, & Peake, 1988)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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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내적 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 

상황 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

하거나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

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Ann, 2006), 자기통제력이 높은 

대학생 역시 지금 당장의 욕구를 지연하고, 장기적인 목

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높아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Ann & Ha, 2008). 또 학령기 전 시기에 자기통제력

이 높았던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학업수행이 

우수하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좌절감을 잘 다루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Mishel, Shoda, & Peake, 1988)고 한다.

한편 외국의 많은 선행연구결과들(Folkman & Lazarus, 

1986; Altshuler & Ruble, 1989; Thuber & Weisz, 1997)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높을 때는 문

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

지만, 통제감이 낮을 때는 문제로 인해 손상된 감정이나 

정서를 위로하거나 완화시키려는 정서중심적인 대처행동

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해 연구한 Kim(2003)은 정서적 자기조절능

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이나 문

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나 충고를 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 감정의 위안을 

받으려는 등의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문제 자체를 부

정하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 하고 문제의 직접

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등의 회피적 대처행동과 문제를 일

으킨 대상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을 생각하거나 욕, 비아냥, 신경질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

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Kim & Nahm, 2011)에서 정서적, 행동

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적극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낮은 아동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6개 학교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183명(57.4%), 여학생이136명(42.6%)이고, 1학년이 73명

(22.9%), 2학년이 117명(36.7%), 3학년이 129명(40.4%)이

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이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53

명(48%), 학업성적을 ‘중’ 이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45

명(45.4%), 학교생활만족도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중학

생이 139명(43.6%), 그리고 본인의 체격 정도를 ‘보통’이

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59명(49.8%)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9세’가 243명(76.2%), 어머니의 경

우도 ‘40～49세’가 257명(80.6%)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84명(57.7%), 어

머니의 경우도 ‘대학교 졸업’이 158명(49.5%)으로 가장 많

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자영업’이 84명

(26.3%)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41명(12.9%)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무직․전업주부’가 115명(36.1%)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47명(14.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10월 1일에 대구광역시에 소재

하는 중학교의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

완한 다음 2012년 11월 6～9일 사이에 걸쳐 대구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중학교의 남․여 학생 7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

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의 담당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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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sex
male

female
183(57.4)
136(42.6)

grade
a first 
second 
third 

 73(22.9)
117(36.7)
129(40.4)

scholastic
achive-
ment 

high
medium high

medium 
medium low

low

 15( 4.7)
 40(12.5)
145(45.4)
 79(24.8)
 40(12.5)

economic 
level

high
medium high

medium 
medium low

low

 19( 6.0)
102(32.0)
153(48.0)
 40(12.5)
  5( 1.6)

school 
satisfac

-tion

very satisfaction
satisfaction

normal
dis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7( 5.3)
 63(19.7)
139(43.6)
 85(26.6)
 15( 4.7)

physical 
build

very tall
tall 

normal
small

very small

  7( 2.2)
 85(26.6)
159(49.8)
 63(19.7)
  5( 1.6)

father's
age

30~39years
40~49years

more than 50
non-response

  6( 1.9)
243(76.2)
 64(20.1)
  6( 1.9)

mother's
age

30~39years
40~49years

more than 50
non-response

 32(10.0)
257(80.6)
 25( 7.8)
  5( 1.6)

fa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above graduate school
non-response

  3( 9.0)
 77(24.1)
 17( 5.3)
184(57.7)
 33(10.3)
  8( 1.6)

mo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age
university

above graduate school
non-response

  5( 1.6)
106(33.2)
 24( 7.5)
158(49.5)
 22( 6.9)
  4( 1.3)

father's
job

agriculture  
independent business

contingent job
production job

office job
service job

administration
specialized job

inoccupation
else

non-response

 12( 3.8)
 84(26.3)
 13( 4.1)
 29( 9.1)
 67(21.0)
 21( 6.6)
 36(11.3)
 41(12.9)
  5( 1.6)
  6( 1.9)
  5( 1.6)

mother's
job

agriculture  
independent business

contingent job
production job

office job
service job

administration
specialized job

inoccupation
else

non-response

  5( 1.6)
 42(13.2)
 14( 4.4)
 10( 3.1)
 38(11.9)
 31( 9.7)
 10( 3.1)
 47(14.7)
115(36.1)
  2( 0.6)
  5( 1.6)

total 319(100) total 319(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N=319)

생들에게 배부․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680부였으며, 부실기재 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590부를 분석했다. 

이 중 학교폭력피해경험 유형에 관계없이 학교폭력피해경

험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기입한 319부를 최종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는 Do(1999), Lee와 Kwak(2000),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6)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

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32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별로 폭력의 빈도와 강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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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regulatory Eigen-value Pct of Var. Cronbach α

cognitive self regulatory 4.315 17.261 .81

active self regulatory 3.759 15.035 .79

emotioal self regulatory 3.362 13.447 .83

Table 2. The results for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lf regulatory scale

정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6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

인부하량이 .30 이하인 4문항을 제외한 신체적(6문항), 물

적(3문항), 관계적(6문항), 언어적(4문항), 구조적(5문항), 

사이버(4문항) 폭력피해경험의 28문항을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폭력의 빈도는 ‘자주 있

었다’에 5점부터 ‘전혀 없다’에 1점을 주었으며, 폭력의 

강도는 ‘아주 강함’에 5점부터 ‘아주 약함’에 1점을 주었

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경험 정도는 폭력의 빈도와 강도

를 곱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폭력피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76이다.

2) 자기조절능력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Kim과 Kim(2003), Huh(2004), 

Lee(2007)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2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

인부하량이 .30 이하인 2문항을 제외한 23문항을 자기조

절능력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스스로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지각하면서 자

기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인지적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

지적 자기조절능력(9문항)으로, 요인 2는 위험 상황에서 

충동통제와 만족지연을 통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내용

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동적 자기

조절능력(8문항)으로, 요인 3은 외롭거나 슬프고 불안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6문항)으

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5점부

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결과

는 <Table 2>와 같다. 

3) 대처행동 척도

대처행동 척도는 Min과 Yoo(1998), Shin과 Jung(2002), 

Kim(2004)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48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

인부하량이 .30 이하인 6문항을 제외한 42문항을 대처행

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

해 보거나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의 대

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적 

대처행동(12문항)으로, 요인 2는 혼자 조용히 울거나, 이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

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면적 대처행동(7문항)으

로, 요인 3은 상대방을 똑같이 때리거나 놀리고 욕을 하

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공격적 대처행동(9문항)으로, 요인 4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거나,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

각하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피적 대처행동(7문항)으로, 요인 5는 부모님, 

친척, 교사, 또래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얻

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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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sex

yes no

male student 183(31.0%) 146(24.7%)

female student 136(23.1%) 125(21.2%)

total 319(54.1%) 271(45.9%)

Table 4.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endency by sex

                (N=590)

coping behavior Eigen-value Pct of Var. Cronbach α

active coping 5.871 11.741 .83

passive coping 5.461 10.922 .78

aggressive coping 4.266 8.531 .89

avoidance coping 3.794 7.587 .63

supportive seeking coping 3.750 7.499 .72

Table 3. The results for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oping behavior scale

므로 지지추구적 대처행동(7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5점부

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

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 및 자기조절능력과 대처행동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분석,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

조사대상자들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 학생 590명 중 학

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319명(54.0%)이며, 이들 중 남학

생은 183명(31.0%), 여학생은 136명(23.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대상

자들의 학교폭력피해경험 유형별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Table 5>와 같다.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같은 관계

적 폭력피해경험이 224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심한 

욕이나 폭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과 같은 언어적 

폭력피해경험이 214명(67.1%), 고의적으로 휘두른 주먹이

나 흉기, 물건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경험과 

같은 ‘신체적 폭력피해경험’이 182명(57.1%), 돈이나 고가

의 옷, 핸드폰 등의 물건을 빼앗기는 물적 피해를 입은 

경험과 같은 ‘물적 폭력피해경험’이 123명(38.6%), 메신저 

쪽지로 놀림이나 심한 욕설로 기분 나빴던 경험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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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otal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frequency strength

M SD M SD

physically violence 182(57.1%) 1.60 .76 1.73  .94

property violence 123(38.6%) 1.33 .57 1.33  .65

relational violence 224(70.2%) 1.59 .69 1.67  .82

verbalism violence 214(67.1%) 1.76 .86 1.85 1.00

structural violence  85(26.6%)  1.16 .48 1.19  .57

cyber violence  70(21.9%) 1.19 .43 1.23  .50

Table 5.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endency by style

                 (N=319)

1 2 3 4 5 6 7 8

1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

2 cognitive self regulatory  .101 -

3 active self regulatory -.308**  .132* -

4 emotional self regulatory -.167** -.034  .502** -

5 active coping -.014  .536**  .289**  .231** -

6 passive coping -.051 -.057 -.086 -.302**  .140* -

7 aggressive coping  .094* -.176** -.510** -.256** -.146**  .268** -

8 avoidance coping  .063 -.015 -.095 -.255**  .189**  .491**  .244** -

9 supportive seeking coping -.014  .315**  .202**  .248**  .457**  .038 -.040  .029

* p<.05  ** p<.01  *** p<.001

Table 6. Correla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self regulation and coping behaviors

                           (N=319) 

‘사이버 폭력피해경험’이 85명(26.6%),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강요당한 경험과 

같은 ‘구조적 폭력피해경험’이 70명(21.9%)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 이들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를 검증하기 전에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 그리

고 대처행동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은 대

처행동의 하위요인인 공격적 대처행동(.094)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인 행동적(r=-.308) 및 정서적 자기조절능력(r=-.167)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적극

적(r=.536), 지지추구적 대처행동(r=.315)과 정적 상관이 있

으며, 공격적 대처행동(r=-.176)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자기조

절능력은 적극적 대처행동(r=.289) 및 지지추구적 대처행

동(r=.202)과는 정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r=-.510)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은 적극적(r=.231) 및 지지추구적 대처행동(r=.248)과는 정

적 상관이 있고, 내면적(r=-.302), 공격적(r=-.256), 그리고 

회피적 대처행동(r=-.255)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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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ing behavior
violenc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aggressive
coping

avoidance
coping

supportive
seeking coping

B β B β B β B β B β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000 -.014 -.001 .001 .001 .094* .001 .063 .000 -.014

F .059 .812 2.829 1.256 .059

R² -.003 .001 .010 .001 -.003

* p<.05

Table 7. Effects of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coping behaviors

  (N=319)

험과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대처행동간에 다중공선성의 위

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적 대처행동(β=.094)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은 적극적, 내

면적, 회피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은 가해청소년과 맞서 싸우는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을 한

다(Kim & Choi, 2012; Park, Shon, & Song, 1998)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 및 생리적 

성숙이 진행되는 단계로 본능적으로 불안이 발생하며, 감

정의 급격한 변화와 퇴행적 행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당하게 가해지는 구타와 폭력행위를 경험하

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언어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의 학

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분노, 

억울함, 복수심,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욱 많

이 생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안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된 공격행

동, 자기과시적 행동인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피해 아동이 적극적 대처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Kim과 Jung(2009), Kim(2000)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데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 중학생들에 비해 초

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이 훨씬 

즉각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를 생

각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문제가 발

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보다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경험, 자기조

절능력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2단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

입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학교폭

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28% 설

명하였으며, 조절변수인 행동적(β=-.519), 인지적(β=-.105) 

자기조절능력 순으로 공격적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행동적,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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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essive
                    coping behavior 

 variable        

aggressive coping behaviors  
1 step 2 step

B β B β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A) -.001 -.058 -.001 -.088
    cognitive self regulatory(B) -.016  -.105* -.013 -.089
       active self regulatory(C) -.087   -.519*** -.079   -.468***

    emotional self regulatory(D) -.004 -.019 -.006 -.029
A × B  .000  -.129**

A × C  .000 -.098
A × D  .000 -.042

Constant 2.594 2.578
F 31.935*** 21.050***

adjust R² .280 .306
* p<.05  ** p<.01  *** p<.001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s  

(N=319)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R²이 1단계보다 2.6% 증가하여 변수들이 

전체 변량의 30.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

수인 행동적(β=-.468) 자기조절능력이 공격적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

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

년이라 할지라도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당장은 힘들지만 자신의 더 

큰 목표를 위해 겉으로 표출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인지적 자기조절능

력의 상호작용항(β=-.129)은 공격적 대처행동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

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행동

적,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은 학교폭력피해경

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

의 관계에서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점수가 중앙값보

다 낮은 청소년들을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하 집단

(M=2.92, SD=.67),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점수가 중앙값보

다 높은 청소년들을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상 집단

(M=4.46, SD=.20)으로 구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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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cognitive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s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적

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 둘 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유사한 정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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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보

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

기조절능력의 수준에 따라 공격적 대처행동의 선택에 차

이가 없었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

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

면서 문제의 발생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며, 인지적 차원에

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

문에 즉각적인 공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Kim, 2003; Kim & Nahm, 2011)와 대부분 일치하며,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청소년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Lee, Lee, & Jang, 

2012), 학생의 스트레스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Oh, 2009)와도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보이

는 충동적 경향들이 학교폭력경험과 맞물려 공격적 대처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

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

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

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

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만 경험한 청소년들 보다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Han, 2010)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

은 가해행위만 한 청소년들에 비해 여러 해에 걸쳐 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Park, 

2009)를 볼 때,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

나 욕설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

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학교폭력피

해경험과의 관계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

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에 따라 공격적 대처행동의 선

택에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

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사

숙고하면서 문제의 발생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며, 인지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공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학교폭력경험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주는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보호요

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지적 자기조

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켜(김

문신․김광웅, 2003; 이영주, 2007)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서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

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를 온정적으로 양육하여 자녀의 자기

조절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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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피해경험이 더 많고,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의 수

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학교폭력 대처행동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에 따

라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면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처행동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더

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으

로,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의 자

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의 정보를 제공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경험이 청소년의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

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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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

시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중학생 319명이고,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 대처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

여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의 공

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

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지적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보호요인

이자 조절요인이므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교육환경과 가족환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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